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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금년도 비축유 구매 예산은 314억원 규모이며, 구매계획은

아직 확정되지 않았음(전자신문 4.3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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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금년 비축유 구매 예산은 기사(1천억원 규모 확대 전망)와 달리 
314억원 규모이며, 구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

◇ 4월 3일자(가판) 전자신문 <정유사 ‘최악 위기’ … 정부, 전략
비축유 구매 늘린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 

1. 기사내용

□ 금년도 비축유 구매 비용은 2019년 대비 갑절 이상 확대되어 어림

잡아 1,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금년 비축유 구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

➊ 금년 비축유 구매비용이 어림잡아 1,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은

사실이 아니며, ‘20년 비축유 구매 예산은 총 314억원 규모임

➋ 비축유를 과거 산유국과 직거래하던 것 대신 국내 정유사에서

구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비축유(원유+석유제품) 구매는 국내 정유사를 포함하여 국제 지명

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짐

➌ 추가 비축유 저장공간이 5천만 배럴 규모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



➍ 비축유 구매가 매년 비축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비축 회의라는 것은 없으며, 석유공사가 수립한 각년도 비축유

구매계획은 산업부 승인 후 산업부 고시*에 포함되어 관보에 게재됨

* 2020년도 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

※ 문의: 석유산업과 윤창현 과장/서미주 사무관 (044-203-5223)


